
재림 말씀

작성일 : 2012월 3월 23일 천성운 기도 중 

작성자 : 주청명 

( 3월 18일 주일말씀에 육적 창조목적과 영적 창조

목적을 이루는 ‘재림시대 신부말씀’을 듣고 ‘성약 재

림역사’를 펴신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재림의 말

씀이라는 부분이 크게 느껴졌습니다. 재림 말씀이 천

사장 나팔 불고 난 후에 선생님 육신 쓰고 선포하시

는 것 아니라 이미 재림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냐고 

여쭈었습니다)

* 하나님 말씀 *

잘 물었다. 사랑아. 

선생을 통해 내가 이미 재림 말씀을 선포했다. 

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느냐?

내가 선생 육을 쓰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다.

선생은 곧 예수요, 

예수는 곧 나요, 

나는 곧 선생이다.

성령의 역사가 이뤄지고 있다. 

그래도 모르겠느냐?

재림의 기준이 무엇이냐?

(예수님이 잠시 준비하러 가셨다가 천사장 나팔 불고 

다시 오셔서 신랑 집 혼인잔치 하는 것이요.)

그래. 맞다. 영적 휴거지. 

신부를 먼저 택해 놓듯이 

재림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다.

선생을 통해 새 시대 새 말씀.

새 진리가 이미 이뤄지고 있지 않더냐. 

더 밝히 풀겠노라. 사랑아. 

나의 사랑을 말씀이라 했지?

선생이 새 말씀 갖고 왔지? 

그래서 너희가 영&#8228;육의 창조 목적을 밝히 이

루는 

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고 있다. 

선생을 통해 예수가 말씀을 선포했고 

그 말씀을 통해 나는 이미 이 땅에 강림했다. 

성령의 역사로 너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있지 않으

냐?

(그럼 천사장 나팔 불고 난 후의 재림 말씀과 현재의 

재림 말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?)

영 휴거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갖고 

천국과 지상을 왕래하는 영&#8228;육에게 선포하는 

법과 

그 이전의 법이 어찌 같겠느냐. 

그 때는 모두 각자가 나와 일체 되어 

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그 자체, 

나의 상대체 삶을 살 것이니, 

모든 사람의 한 마디 한 마디가 

나의 사랑의 말이 될 것이다. 

그리고 다시 올 천 년 후 역사를 위해 

새 약속의 말씀을 선생을 통해 선포할 것이다. 

(천 년 후까지 진정 영 휴거가 없습니까? 그럼 그 이

후에는 영 휴거를 하나요?) 

그래. 그러나 그 때의 영 휴거는 

지금 맞이할 영 휴거와는 

차원을 달리한 영의 휴거이다. 

사랑아. 

내가 이 역사는 

아담 하와의 타락을 복직하는 역사라 했지? 

그리고 너희는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다.

그 이후는 어떠하겠느냐?

(창조목적을 온전히 이뤄 아담 하와를 통해 하고자 

한 그 역사를 이뤄야지요.)

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. 

난 차원을 높여 역사한다. 

선생의 차원과 인생의 문명, 사랑의 수준이 

아담 하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니, 

내가 아담 하와 때의 목표와 섭리의 목표를 같게 하



겠느냐. 

난 진정한 뜻을 이루며, 

차원을 높이 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다.

선생과 섭리를 통해 사랑을 이루고, 

사탄을 멸하고 더 멋진 사랑의 역사를 

이 땅과 천국 영계에 펼쳐 가야 하지 않겠느냐. 

그 때는 진정 나의 꿈, 나의 사랑을 펼 수 있을 게

다. 

너희 인생은 상상도 못 할 계획과 구상이 

나와 예수 그리고 선생에게 있다. 

그러니 섭리에서 벗어나지 말아라.

그저 영 휴거로 끝나는 역사 아닌 

재림의 역사, 영 휴거의 기적. 

그리고 그 이후 이 땅 가운데 펼쳐질 

복음의 역사를 기대하자. 

사랑한다. 

복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만왕의 사랑의 왕 하나님.


